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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진단 전문기업 세니젠은 지난 31일 한국식품연구원과 할랄·비건 식품 산업의 분석 기술 고도화 및 해외 인증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할랄·비건 식품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R&D 기술 협력 ▲국내외 인증 제도 정보 공유 ▲전문 인력 교류 ▲신시장 공동 개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며, 세니젠의 고도화된 분석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외 인증 취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

세니젠은 유전자 마커 기반의 ‘HBI Core Platform’ 기술을 바탕으로, 분자진단 제품 개발 및 식품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온 식품안전 진단 전문기업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식품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식품산업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D 등을 수행하고 있다.

세니젠의 대표 제품인 ‘Genelix™ Real-time PCR Detection Kit’는 식품에 존재할 수 있는 세균, 바이러스,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알레르겐 등 주요 위해 요소를 고감도로 검출하는 분자진단 솔루션이다.

한국식품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Genelix™ Halal-Animal Species Real-time PCR Detection Kit’는 할랄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 인증취득 편의성을 제공한다.

비건인증 시장에서는 ‘Genelix™ Animal Species Real-time PCR Detection Kit’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비건인증원의 공식인증 제품으로 ‘아누가 아시아 2024’에서 혁신 제품으로 선정됐으며, ISO17025 기반 KOLAS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세니젠 관계자는 “건강과 윤리적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할랄·비건뿐 아니라 연관된 뷰티 및 라이프스타일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의 글로벌 식품안전 체계 구축과 인증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국내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삽입 이미지
박정웅 세니젠 대표이사(왼쪽), 홍석인 한국식품연구원 부원장

기사 원문 링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313768O
